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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생산을 위해서 디젤의 주요성분중 하나인 테트라데칸의 부분산화반응 실험을 O/C비

를  1.25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세리아로 촉진된 니켈이 치환된 하이드로탈사이트로부터 유도된 

촉매(CexNi3Mg3Al2(OH)16(CO3)·4H2O; x=0.15~0.6)를 사용하여 고정층 반응기에서 수행하였

다. 테트라데칸은 973 K에서 다른 액상 응축물 없이 100% 전화 되었으며 C3이상의 탄화수소는 

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생성이 작았다. 촉매 중 Ce/Ni비가 0.3/3 일 경우 수소수율은 1,173 K

에서 약 90% 정도로 열역학평형에 거의 도달하였으며, H2/CO의 비는 1.21 정도이며, 상대적으

로 메탄 및 C2의 선택도는 낮았다. 하지만 Ce/Ni비가 이보다 더 높아지면 수소수율은 감소하는 

등 활성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장시간 반응에서는 세리아가 첨가되지 않은 촉매는 세

리아가 첨가된 것에 비해 수소수율 및 안정성 모두 떨어졌으며, 반응기 주변의 탄소침적에 의해

서 반응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. 반면 세리아가 첨가된 촉매는 반응 후 12시간까지 활성이 유

지되다가 그 이후 활성이 저하되었으나, 30시간 동안 반응은 지속되었다.  


